
나라현・한국과 관련이 깊은 곳 소개 

제2탄 다카마쓰즈카 고분・다카마쓰즈카 벽화관  

 

올해는 나라현과 한국 충청남도가 2011년 우호 교류를 체결한 지 10 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.  

이를 기념하여 나라현 내에 있는 한국과 나라현과 인연이 깊은 곳, 특히 충청남도와 연관이 있는 지역을 

중심으로 소개합니다. 제 2 탄에서는 다카마쓰즈카 고분과 다카마쓰즈카 벽화관을 소개합니다. 

 

나라현 아스카무라에 있는 다카마쓰즈카 고분은 1972 년 가시하라 고고학 연구소의 조사에 의해 국내에서 

처음으로 석실 내에 극채색의 벽화가 발견된 일본을 대표하는 벽화고분 중 하나로, 벽화는 국보로 지정되어 

있습니다. 또한, 2005 년 발굴 조사에 의해 후지와라쿄 시기(694 년~710 년)의 것으로 확정되었으나, 매장자가 

누구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. 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다카마쓰즈카 고분 벽화 수리 작업실 견학을 다녀왔습니다! 

일본 국내에서 2개밖에 없는 극채색 벽화의 실물을 직접 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였습니다. 1400 년 전에 

그려진 벽화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선명한 색채가 인상 깊었습니다. 

현재, 벽화는 1 년에 몇 차례만 공개하고 있으나, 고분 가까이에 있는‘다카마쓰즈카 벽화관’에서 발견 당시 

의 벽화를 충실히 재현한 현상 모사를 볼 수 있습니다. 또한, 재현 벽화뿐만 아니라 석곽 내부의 모형과 

부장품의 모조품 등을 전시하고 있으므로, 다카마쓰즈카 고분을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다카마쓰즈카 벽화 

관에도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(나라현 국제교류원  남현정) 

 다카마쓰즈카 고분 벽화는 두께 수 mm 의 회반죽이 칠해진 

석실 내면에 사신도, 인물 군상, 별자리, 일월상이 그려져 

있습니다. 그중에서 서쪽 벽의 ‘여인 군상’은 색채가 선명하고 

‘아스카 미인’이라는 이름으로도 친근한 벽화입니다. 

  또한, 그 구조와 인물 군상의 복장이나 손에 물건을 든 모습이 

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와 당나라 영태공주묘의 벽화와 비슷 

합니다. 게다가 여인의 복장에서 일본식 요소도 보이므로 당시 

고구려, 당나라, 일본 간 문화적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 

됩니다. 

다카마쓰즈카 고분 벽화 재현 모조(다카마쓰즈카 벽화관 내) 

다카마쓰즈카 벽화관 내부(전시 모습) 


